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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권역별안내권역별안내권역별안내

상세설명상세설명

용문사는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595번지 비봉산 중턱에 자리 잡은 아담한 사찰이다. 용문사는 신라때 세워진 천년 고찰임은 분명 한듯 하나, 창건에 관한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

할 수는 없다. 이 사찰의 유일한 기록문은 노석기의 '용문암중수서'로 신라때 창건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찰의 안내판에 기록된 신라 효소왕 원년 (962년)에 당나라 고승 도증법사

에 의해 창건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나 문헌이 없는 형편이다. 이후의 기록은 '용문암중수서'의 '1761년(영조 37)과 1846년(헌종 12)에 각각 중수했다.'는 기록이 전

부이다. 용문사가 다시 기록에 나오는 것은 일본 강점기 시대의 '태고사사법'이라는 문헌에 통해서 등장을 한다. '여수군 화양면 용문산 대본사 선암사 말사'라는 기록으로 보아 1911년 일본

에 의한 사찰령이 제정되어 반포되면서 승주 선암사에 소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화양면민인 시주 이기열이 작은 인법당을 건립 하였고, 용문사의 삼성각에 부인 김씨와 함께 앉아있는 이기열의 진영을 모셔놓고 향화(香火)를 받들고 있다.

1914년 경담 스님이 사세를 확장하였으며, 이때에 화양지역의 각호마다 10전씩을 시주받아 절을 중수하였다고 하며, 1962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말사로 등록하고,

1964년 2월 주지로 부임하여 26년간 중창불사를 한 혜월 스님에 의해 사세가 더욱 확장되었다. 혜월 스님은 법당중수는 물론 화양면 사무소의 건물을 옮겨와 관음전을 짓고 칠성각ㆍ요사채

를 새로 건립하였으며, 1981년 11월에는 범종을 주조하고, 1988년에는 종각을 세워 절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그리고 경내의 전기시설과 전화를 가설하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등의 대대적인

불사를 이루었다고 한다. 1999년 성문스님이 부임하여 현 위치에 대웅보전,관음전,삼성각,연화당 등을 중창하였다. 성문 스님은 해마다 가을이면 작은 산사 음악회를 열고 있어, 어느덧 이

지역의 정기 공연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비봉산에서 내려온 용이 절을 지나고 고내마을 앞 바다로 들어갔다 하여 용문사라 이름하게 되었다고 전하는 용문사의 주차장에 서면, 여수 앞바다가 훤히 보이고, 수령이 수백년은 됨직한 팽

나무가 묵묵히 내려다 보고 있는 이곳 용문사는 무탑식 산지 가람 형식으로 일주문도 없고, 보여줄것도 없는 아담한 사찰이지만, 지역 사찰로써의 깊은 역사를 내면에 감춘채 천년 고찰의 숨

결을 이어 오고 있다.

 

■ 대웅보전대웅보전

팔작지붕 다포계 건물로 정면이 3칸이고 측면 3칸이다. 불사의 본당(불전)을 말한다. 대웅은 세존 즉 석가불을 가리킨다. 본존불인 석가모니불 좌우에는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세운다.

이용안내이용안내

개방시기/휴무일 개방시간 : 00시~00시 /

이용요금 무료

주차시설 주차장 없음.

유모차대여 없음

장애인시설 없음

외국어서비스 불가능

휠체어대여 불가능

부대시설부대시설/인접시설인접시설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문사주소
화양면 용문사길 91전화번호
061-682-6169추천수
추천 5 좋아요시내버스정보

 -

관심여행담기관심여행담기사진 더보기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tour/travel
/tour/travel/info_each_area


COPYRIGH T(C) BY YEOSUCITY. ALL RIGH T RESERVED.

주변정보주변정보  (주변주변2km이내이내)

관련관련  여행코스여행코스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록으로

여수, 용문사, 절, 산사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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